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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독서시간, 집행기능 곤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머니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자료의 아동과 어머니 1,517쌍을 대상으로 SPSS ver. 26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분석(model 1)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독서시간이 길수록 집행기능 곤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이 완화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독서가 집행기능 곤란을 경감시키는 데 유용한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독서의 효과적인 집행기능 곤란 완화 효과를 위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ading tim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o investigate whether mothers’ parenting behavior (control and warmth) mediate the effect of children’s reading time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For this purpos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 26 for 1,517 pairs of children and mothers in the 8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er the child’s reading time, the mor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decreased. Second, the effect of reading time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was significantly moderated by the mother’s parental control behavior. In other words, a more parental control behavior of the mother resulted in a lesser degree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lleviation from increased reading time. Third, parental warmth of the mother did not moderate the effect of reading time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conclusion, this study supports that reading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lleviat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to support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should be encouraged to maximize the effect of reading and positive affect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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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아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배워 나가는 주체이다. 자기조절의 한 부분인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Grolnick et al., 2019), 목표지향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을 계획, 구성 및 실행하는 고차원적 인지기능(박혜원, 이임주, 2013; Takacs & Kassai, 2019)을 의미한다. 집행기능은 영아기부터 발달하며(이윤정 외, 2014), 독립성과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는 아동기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도례미 외, 2010; Korkman et al., 2001; Stuss & Alexander, 2000). 또한 성인기 초반까지 발달하는데(Diamond, 2013), 이는 늦은 시기까지 발달하는 전두엽 피질(Takacs & Kassai, 2019)이 집행기능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은 긴 발달 기간 동안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Valcan et al., 2018), 가소성이 높은 영역(송현주, 2012)이라 할 수 있다.

      집행기능은 일반적으로 작업기억(working memory), 억제(inhibition),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Miyake et al., 2000; Pennington, 1997)이다. 작업기억은 아동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며(Diamond, 2013), 억제는 관련 없는 자극을 배제하고 자동적인 응답을 억제하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은 서로 다른 규칙 사이에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iyake et al., 2000; Diamond & Lee, 2011). 집행기능의 하위 차원을 계획력, 행동 억제 능력, 인지적 유연성, 주의 조절 능력으로 구분(도례미 외, 2010)하는 경우도 있어, 하위영역 구분에 이견이 존재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Takacs & Kassai, 2019).

      집행기능은 하위영역별로 발달 시점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계획력과 인지적 유연성은 11세까지, 주의 조절 능력은 12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편(도례미 외, 2010), 억제는 4세부터 8세까지(Romine & Reynolds, 2005) 혹은 6세부터 9세까지 빠르게 발달(도례미 외, 2010)한 이후,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작업기억은 만 4세에서 14세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다, 이후엔 발달 속도가 둔화되고(Valcan et al., 2018), 전환 능력은 4세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달하므로(Davidson et al., 2006; Huizinga et al., 2006), 집행기능은 하위영역별로 발달 시작 시점과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집행기능의 각 하위영역은 학령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급진적으로 발달하므로, 집행기능 발달의 민감기라 볼 수 있는 초기 학령기 이전 아동의 집행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워야 할 규범과 기술의 습득도 함께 이루어지므로(민미희, 2018),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입학 후의 아동의 집행기능은 지능보다도 수학과 읽기의 학업성취를 강하게 예측하였으며(Blair & Razza, 2007), 학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최지수 외, 2020).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이 겪는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 적응(민미희, 2018) 및 또래 관계(김기예, 이소은, 2007)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의 곤란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교에서의 학업적 성취와 적응을 돕고, 또래 관계를 개선하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집행기능 곤란의 부정적 영향은 누적될 수 있으며, 이른 시기에 개입할수록 강한 개선 정도를 보이는 특성을 고려하여(Stuss & Alexander, 2000),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완화를 위한 적절한 개입을 조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Blair & Diamond, 2008).

       이와 관련하여 Takacs와 Kassai(2019)는 집행기능의 증진을 위한 행동적 개입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중재적 개입에 대한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훈련 형태의 개입이 있으며, 신체활동, 음악, 연극을 통한 예술활동, 특정 집행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과정, 바이오피드백 강화 이완 훈련 등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아동의 독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양쪽 후두엽, 언어 이해를 위한 측두엽, 기억 및 사고 등의 고등 인지를 조절하는 좌뇌 전두엽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하는 활동으로(한상무, 2017; Wolf, 2019), 특히 집행기능을 주관하는 뇌 영역인 전두엽 및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한다(Hutton et al., 2017; Ohgi et al., 2010).

      독서 활동이 언어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Gooch et al., 2016). 뿐만 아니라, Dickinson et al.(2019)은 아동의 독서 활동 중 대화식 책 읽기가 아동이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고, Hart(2020)는 책을 읽는 동안 이야기의 점진적 진행이 아동의 지속적인 주의와 인내, 관심을 필요로 하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작업기억이 요구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적 방안으로 독서를 활용한 연구(Hart, 2020; Howard et al., 2017)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Howard et al.(2017)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예: 아동이 뱀을 가리킬 때 ‘ribbit’이라 말하고, 개구리를 가리킬 때 ‘hiss’라 말하기)이 포함된 그림책을 제작한 후,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독서 상황에서 집행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Hart(2020)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기 규제, 지연된 만족 및 규칙의 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책 읽기 조언을 제공하였다. 다음의 연구(Hart, 2020; Howard et al., 2017)는 독서 활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독서 활동의 생태학적 타당성에 주목하여, 집행기능의 증진을 위해 아동의 독서 활동이 유익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아동의 독서 활동은 읽기의 질과 읽기의 양적 측면이 존재한다(정수정, 최나야, 2012). 어머니와 자녀 간의 독서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이상언, 임동선, 2018; 임동선, 김신영, 2019),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살펴보는 연구(Landry et al., 2006)등은 독서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상언, 임동선, 2018; 임동선, 김신영, 2019; 최나야 외, 2021)을 둔 연구들이다. 반면, 독서 활동에서 읽기의 양은 아동이 다양한 자료를 읽는 빈도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Guthrie et al., 1999), 책을 읽는데 투자한 시간을 의미하는 독서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아동의 독서시간과 관련해, 안영미(2020)는 초중고생의 독서시간을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했고, 김현정과 이태상(2010)은 아동의 독서시간이 독서 태도, 독서 행동, 독서 여건 및 독서 인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독서시간의 확보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Price와 Kalil(2019)은 아동의 읽기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독서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독서시간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아동의 읽기 성취도가 0.8 표준편차만큼 증가하여, 독서시간이 아동의 읽기 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간의 밀접한 관련성도 제기되었다(Horowitz-Kraus & Hutton, 2018; Rosenqvist et al., 2016).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해 아동의 독서시간과 신경 활성 간의 상관을 살펴본 Horowitz-Kraus와 Hutton(201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독서시간은 시각적으로 단어를 처리하는 영역과 집행기능을 지원하는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5∼12세 아동을 대상으로 TV 시청시간, 컴퓨터 이용시간 및 독서시간과 아동의 신경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Rosenqvist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2∼3.5시간의 독서를 한 집단보다 주당 5.5시간 이상 독서를 한 집단의 집행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이들의 책에 대한 집중도와 주의 조절을 더욱 요구하므로, 독서시간의 증가는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독서를 통한 훈련으로 집행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Rosenqvist et al., 2016). 따라서, 아동의 독서시간이 감소하고(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순영, 2021), 독서 활동에 대한 선호도 역시 점차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이순영, 2021),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모 변인으로는 양육행동이 있다. Glaser(2000)는 집행기능의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의 제공과 양육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아동의 주 양육자로서(김미숙 외,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아동의 인지 발달을 향상하거나 감소시키는 등(권희경, 김원경, 2020; Bernier et al., 2010; Blair et al., 201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집행기능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히고 있다(민미희, 2018; 송현주, 황혜련, 2013; 장문영, 신나나, 2018; 차기주, 2015; Bindman et al., 2015; Blair et al., 2011).

      Baumrind(1991)는 온정과 통제의 두 축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였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유형인 권위 있는 부모는, 온정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특성을 가진다.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은 부모는 권위주의적 부모, 애정이 높은 방식은 허용적 부모라 한다. 이와 관련해 권희경과 김원경(2020)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 어머니, 아버지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허용적 양육은 집행기능 곤란을 심화시킨 반면, 권위적 양육행동은 곤란도를 유의하게 낮추었다. 또한, 민미희(201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반면, 통제적 양육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Pino-Pasternak과 Whitebread(2010)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사회정서적 양육행동과 교육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정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온정, 반응성 및 통제를 포함하며(Baumrind, 1967), 교육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비계설정 및 자율성 지원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Valcan et al.(2018)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Pino-Pasternak과 Whitebread(2010)의 사회정서적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온정적, 반응성, 민감성)과 부정적 양육행동(통제적, 침입적, 분리적)으로 세분화하고, 인지적 양육행동(자율성 지원, 비계설정, 인지적 자극 제공)을 추가하여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양육행동이 집행기능과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때,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원하고, 자녀의 수준의 맞는 비계설정을 제공하며, 풍부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이 어릴수록 효과 크기가 컸던 반면,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모든 연령대에서 집행기능과 안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Valcan et al., 2018).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부적으로 예측(이윤정 외, 2014; 차기주, 2015; Blair et al., 2011; Cuevas et al., 2014; Meuwissen & Carlson, 2015)한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율적이고 반응적이며, 지원적일수록 아동의 집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민미희, 2018; 이윤정 외, 2014; 차기주, 2015; Bernier et al., 2010; Bindman et al., 2015; Blair et al., 2011)으로 보고한다. 즉, 온정적이며 자율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을 제공하고(Landry et al., 2006), 노력을 격려함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 기술의 습득 과정을 촉진하여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anziano, 2009).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자녀가 하고 싶은 행동을 억제하고 부모가 행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성향을 높이며(Granziano, 2009), 자녀의 자기조절 행동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과제 수행에서 어머니의 지지적 표현이나 애정적 태도 등은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송현주, 황혜련, 2013), 집행기능에서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이종욱 외(2012)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시기별 부모의 양육방식과 인지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유아기에는 합리적 양육이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인 반면, 학령기에는 애정적 양육이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어,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효과적인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강압적이고 자녀에 대한 간섭의 정도가 높은 양육방식은,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가 집행기능을 사용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집행기능의 발달을 저해(Blair, 2002)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위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이윤정 외, 2014; 차기주, 2015; Blair et al., 2011; Cuevas et al., 2014; Meuwissen & Carlson, 2015),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완화를 위한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Hart, 2020). 또한 아동의 독서 활동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Hart, 2020; Howard et al., 2017), 아동의 독서 상황에서 표현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즉,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을 해득하고, 어휘력의 발달과 더불어 읽기의 유창성이 증가함으로써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순영, 2021; 정수정, 최나야, 2012)이지만, 발달적 미성숙으로 독서 상황에서 주변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이순영, 2021; 정진수, 2011), 책의 구매와 선택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지 않다(강연진, 김해인, 2018; 신세니 외, 2013; 이순영, 2021; 최나야, 김세영, 2016). 또한, 가정에서 아동의 독서 활동 및 독서 지도를 주관하는 주체는 어머니이며(이순영, 2021), 아동의 독서 활동에는 적절한 어머니의 지원 및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고(전춘애 외, 2010; 최나야,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와의 독서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전춘애 외, 2010; 차기주, 201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독서가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절변인으로서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독서시간을 시간 단위로 측정한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독립적인 독서가 일반화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및 온정적 양육행동이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일상 속 독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맥락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중, 8차년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5년에 실시된 8차년도 패널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59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및 독서시간에 모두 응답한 아동과 어머니 총 1,517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아는 774명(51.0%), 여아는 743명(49.0%) 이었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이 439명(28.9%), 2-3년제 대졸이 420명(27.7%), 4년제 대졸이 571명(37.6%), 대학원 졸업이 87명(5.7%)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이 637명(42.0%), ‘비취업’이 880명(58.0%) 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60.95만원(SD=201.48)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왜도는 1.90, 첨도는 8.31로, 절댓값이 각각 3 이하, 1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Kline, 2011)하였다.

      

      
        2. 연구 도구
        
          1) 독서시간
          한국 아동 패널 연구에서는 학기 중 일상적인 하루를 가정하고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독서시간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안수빈 외, 2017)를 토대로, 주중 독서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독서시간의 두 배를 더하여 일주일의 독서시간을 계산한 후, 7로 나누어 아동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을 산출하였다.

        

        
          2)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척도는 송현주(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하위영역(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곤란)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계획 조직화 곤란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를 포함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통제 곤란은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등의 11문항이다. 정서통제 곤란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자주 울컥한다’ 등의 8문항이며, 부주의 문항은 ‘책상이나 사물함의 정리정돈을 못 한다’,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등의 10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지 않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겪는 하위영역별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집행기능은 단일 차원으로 채택한 경우가 많으며(Karr et al., 2018), 집행기능의 영역-일반적(domain-general)인 특성(Bernstein & Waber, 2007)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곤란 총 40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명)
                	%
              

            
            
              	아동 성별
              	남아
              	774
              	(51.0)
            

            
              	여아
              	743
              	(49.0)
            

            
              	모의 최종학력
              	고졸이하
              	439
              	(28.9)
            

            
              	2-3년제 대졸
              	420
              	(27.7)
            

            
              	4년제 대졸
              	571
              	(37.6)
            

            
              	대학원졸
              	87
              	(5.7)
            

            
              	모의 취업여부
              	취업
              	637
              	(42.0)
            

            
              	비취업
              	880
              	(58.0)
            

            
              	전체
              	1,517
              	(100.0)
            

            
              	
              	
              	평균
              	SD
              	왜도
              	첨도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
              	460.95
              	201.48
              	1.90
              	8.31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조복희 외(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으로, 통제적 및 온정적 양육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고 표준적 행동을 제시하는 것(조복희 외, 1999)으로,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조복희 외, 1999),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등의 6문항이다. 각각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통제적 양육행동 .87, 온정적 양육행동 .76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과 PROCESS Macro 3.5 ver.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다음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독서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독서시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 분석을 하였다. 셋째,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3.5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Hayes, 2015).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 요인으로 가구소득(최영은 외, 2013), 어머니의 교육수준(최영은 외, 2013; Ardila et al., 2005)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박혜원, 이임주, 2013; 정수정, 최나야, 2012)가 있어, 이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의 독서시간, 집행기능 곤란,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독서시간, 집행기능 곤란과 어머니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각 변수의 정규분포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41 에서 1.58, 첨도는 .80에서 5.32 사이의 값으로 정규성을 만족(Kline, 2011)하였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 = 1,517)

          
          

        

        
          
            
              	주요 변인
              	1
              	2
              	3
              	4
            

          
          
            	1. 아동 독서시간
            	-
            	
            	
            	
          

          
            	2. 아동 집행기능 곤란
            	-.14**
            	-
            	
            	
          

          
            	3.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10**
            	-.08**
            	-
            	
          

          
            	4.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11**
            	-.36**
            	.26**
            	-
          

          
            	평균
            	.76
            	1.43
            	3.57
            	3.70
          

          
            	표준편차
            	.50
            	.31
            	.52
            	.58
          

          
            	왜도
            	1.58
            	.86
            	-.41
            	-.43
          

          
            	첨도
            	5.32
            	.80
            	1.47
            	1.26
          

        

        
          
            **p < .0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아동의 독서시간은 하루 평균 .76시간(SD=.50)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하루 1시간 이내의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은 1-3점 범위에서 평균 1.43점(SD=.31)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평균 3.57(SD=.52), 온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70(SD=.58)으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14, p < .01).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과 정적 상관을(r = .10, p < .01), 집행기능 곤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08, p < .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과 정적 상관을(r = .11, p < .01), 집행기능 곤란과는 부적인 관계(r = -.36, p < .01)를 나타내었다.

      

      
        2.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아동의 독서시간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관계에서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Y)
            

          
          
            	
            	95% CI
          

          
            	
            	
              B
            
            	
              SE
            
            	
              t
            
            	LLCI
            	ULCI
          

          
            	아동의 독서시간(X)
            	-.29
            	.10
            	-2.87
            	-.48
            	-.09
          

          
            	통제적 양육행동(M)
            	-.09
            	.03
            	-3.26
            	-.14
            	-.03
          

          
            	X ☓ M
            	.06
            	.03
            	2.20
            	.01
            	.11
          

          
            	Constant
            	1.97
            	.11
            	18.75
            	1.76
            	2.17
          

          
            	모의 최종학력
            	-.03
            	.01
            	-2.90
            	-.04
            	-.01
          

          
            	모의 취업여부
            	-.03
            	.02
            	-2.01
            	-.06
            	-.00
          

          
            	가구소득
            	.00
            	.00
            	-.92
            	-.00
            	.00
          

          
            	R2= .19, Adjusted R2= .04
F = 9.44***
          

        

        
          
            ***p < .001
          

        

        

        
          표 4.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건값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N = 1,517)

          
          

        

        
          
            
              	집단구분
              	
                B
              
              	
                SE
              
              	
                t
              
              	LLCI
              	ULCI
            

          
          
            	M-1SD
            	-.10
            	.02
            	-4.72
            	-.15
            	-.06
          

          
            	M
            	-.07
            	.02
            	-4.55
            	-.10
            	-.04
          

          
            	M+1SD
            	-.04
            	.02
            	-2.01
            	-.08
            	-.00
          

        

        

        <표 3>과 같이,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9.44, p < .001), 약 1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B = -.29, CI=[-.48, -.09]), 조절변수인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 = -.09, CI=[-.14, -.03]). 또한,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는데(B = .06, CI=[.01, .11]), 이는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가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집행기능 곤란은 감소하며, 이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완화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M+1SD), 평균인 집단(M) 및 낮은 집단(M-1SD) 모두에서 아동의 독서시간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ULCI<0).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M-1SD)의 경우, 조건부 효과의 크기는 -.10, 평균인 집단(M)과 높은 집단(M+1SD)의 경우 각각의 조건부 효과 크기는 -.07, -.04로,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 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의 독서시간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각각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아동의 독서시간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집행기능 곤란을 적게 겪고 있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덜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3.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B = -.20, CI=[-.38, -.02]), 조절 변인인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감소하였다(B = -.21, CI=[-.26, -.17]). 그러나 아동의 독서시간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LLCI < 0, ULCI > 0),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감소하는 정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표 5. 
				
          

          
            아동의 독서시간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관계에서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Y)
            

          
          
            	
            	95% CI
          

          
            	
            	
              B
            
            	
              SE
            
            	
              t
            
            	LLCI
            	ULCI
          

          
            	아동의 독서시간(X)
            	-.20
            	.09
            	-2.16
            	-.38
            	-.02
          

          
            	통제적 양육행동(M)
            	-.21
            	.02
            	-9.33
            	-.26
            	-.17
          

          
            	X ☓ M
            	.04
            	.02
            	1.57
            	-.01
            	.09
          

          
            	Constant
            	2.36
            	.09
            	25.83
            	2.18
            	2.54
          

          
            	모의 최종학력
            	-.01
            	.01
            	-1.56
            	-.03
            	.00
          

          
            	모의 취업여부
            	-.03
            	.02
            	-2.26
            	-.06
            	-.00
          

          
            	가구소득
            	.00
            	.00
            	-.47
            	-.00
            	.00
          

          
            	R2= .38, Adjusted R2= .14
F = 42.33***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독서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맥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과 높은 상관을 가지며(Horowitz-Kraus & Hutton, 2018; Rosenqvist et al., 2016), 독서시간의 증가가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Gooch et al., 2016; Rosenqvist et al., 201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이 아동의 독서시간을 증가시키는(김아란 외, 2021; Cartwright, 2012) 중요한 변인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독서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독서 활동의 양적인 개선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Hart, 2020; Gooch et al., 2016; Howard et al., 2017; Rosenqvist et al., 2016)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완화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의 중재를 하거나(Howard et al., 2017), 주로 심리기관을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하나, 김정규, 2011; 송현주, 2012). 이와 비교해 독서 활동은 아동의 일상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완화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Howard et al., 2017). 또한, 독서는 특정 집행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컴퓨터 기반 중재와는 달리, 아동에게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에서 높은 실천 가능성을 가지며(Blair, 2017),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 및 신체적 발달을 두루 고려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완화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이라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도 타당하다(Diamond & Lee, 2011; Howard et al., 2017).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높은 정적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최영은 외, 2013; Lawson et al., 2015), 독서 활동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덜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 및 아동을 돌보는 많은 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Howard et al., 2017).

      이에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은, 집행기능 곤란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의 독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충분한 독서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밝힌 선행연구(김현정, 이태상, 2010; 안영미, 2020; Horowitz-Kraus & Hutton, 2018; Price & Kalil, 2019; Rosenqvist et al.,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독서시간의 증가는 읽기 성취의 증가로 이어져(Price & Kalil, 2019), 언어능력의 향상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Gooch et al., 2016). 이때, 어머니는 아동의 주 양육자로서 학령기 초반까지 자녀와 독서 경험을 공유하며(신세니 외, 2013), 자녀와의 책 읽기 활동을 통해 아동의 표현 어휘력 및 수용 어휘력을 유의하게 증진 시킨다(박수옥, 최나야, 2017; Dowdall et al., 2020). 이에 따라 아동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Cole et al., 2017). 그러나 아동의 언어발달과 집행기능 발달 간의 정적인 관련성(김기예, 이소은, 2007; 강지은 외, 2020; Cirino et al., 2018; Spiegel et al., 2021)이 존재함에도, 아동의 언어발달이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방향성은 분명하지 않다(Friedman &　Sterling, 2019). 따라서 향후, 구체적으로 독서 활동이 어떠한 매커니즘에 의하여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독서시간은 주의 조절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도례미 외, 2010)에게 장시간의 주의집중력(Rosenqvist et al., 2016)과 인내를 요구(Hart, 2020)함으로써 집행기능 증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독서가 더욱 유익하며, 이를 위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책 읽기에 참여하고, 독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홍보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감소하는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완화되는 정도가 감소한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노력을 지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연구들(민미희, 2018; 이윤정 외, 2014; 차기주, 2015; Bernier et al., 2010; Bindman et al., 2015; Blair et al., 2011)과 상이한 결과로, 어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권희경과 김원경(202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심화시키나, 권위적 양육은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시킨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권희경과 김원경(2020)의 연구에서 권위적 양육은 하위 영역으로 ‘애정, 관여’, ‘이성, 유도’, ‘민주적 관계’, ‘친절, 편안함’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온정적 양육과 일치하며, 권위주의적 양육은 하위 영역으로 ‘화내기’, ‘처벌’,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지시’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의 통제적 양육과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통제적 양육의 부정적인 조절 효과는 권위주의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심화시킨 권희경, 김원경(202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나,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권위적 양육이 집행기능 곤란을 유의하게 완화한 권희경, 김원경(202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독서를 통하여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을 낮추기 위한 맥락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보다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일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양육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과 연구 변인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독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독서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완화 효과를 감소시켰을 수 있다(Cioffi et al., 2021).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Cole et al., 2017). 이때, 어머니의 제한적이고 지시적인 양육행동은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집행기능 곤란의 감소 효과를 저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책 읽기 과정 중의 어머니와 자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서 상호작용은 주로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정혜승, 2014), 독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시적인 발화를 빈번하게 할수록 아동의 집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ndman et al., 2015). 즉, 통제적 양육 성향이 강한 어머니의 경우, 아동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제안 형식의 발화 대신, 지시 정도가 높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을 것(Blair, 2002)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1학년은 형식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민미희, 2018) 이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독서 활동을 학업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스스로 아동의 독서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으며(신세니 외, 2013), 독서에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정혜승, 2014) 부모의 특성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독서를 통한 학습적 효과를 강하게 기대한다면, 독서 상황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목표로 하는 성취 중심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제공할 수 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의 특성 중에는 부모님의 강요와 같은 외적인 동기가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하며(김혜정, 허모아, 2021), 독서를 학업능력의 발달과 정보 습득을 위한 수단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김해인, 2020).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의 학업성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독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독서를 통하여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독서시간과 독서 흥미, 독서 동기간의 정적인 관련성(김현정, 이태상, 2010)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양의 독서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아동의 흥미가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선택하도록 돕거나, 상호작용 과정 중 아동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질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더 나은 독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최나야 외, 2021) 등, 아동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시적이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가 심할 경우, 아동의 독서가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독서를 지지하고,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독서환경을 제공한다면 독서 활동이 집행기능 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의 독서를 강화하고,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만을 수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독서시간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집행기능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도례미 외, 2010; Cartwright, 2012), 아동의 독서시간은 학년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아란 외, 2021; 안영미, 2020), 독서시간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영향력의 변화 양상 및 두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만을 살펴보았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질적으로 다르다(박지은 외, 2018). 아버지는 어머니와 비교할 때 자녀와의 독서 참여 빈도가 낮고, 독서 방법과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이순영, 2021), 사실적이며 논리적 형태의 독서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는 차별점을 가진다(Schwartz, 2004).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와는 다른 독서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의 독서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형태(정형적인 발달 여부)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 완화를 위한 중재 방안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Takacs & Kassai, 2019). 즉, 비컴퓨터화 기반의 명시적 훈련은 억제, 작업기억의 향상 및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일반적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게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이다(Diamond & Lee, 2011). 따라서, 발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 독서를 통해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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